
                                                                                                                                                                               2022 / 3 호 

선교사 선교 사진 선교 현황 중보 기도 제목 

김익진 

(스와지란드, 

남아공, 콩고) 

 

 

아헨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취임식을 마무리 하면 저도 

아헨교회에서 반년간 청빙 과도기에서 

섬겼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남아공 비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시고 늘 성삼위의 은혜가 한빛 

교회에 함께하시길 같이 중보 

하겠습니다. 

•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자 신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나승필 

(난민 사역) 

 

7 월 3 일 이슬람권 출신 난민들 

20 명정도 세례식을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또한 6 월 중에는 난민들을 

위한 소풍도 가지고 바베큐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는 탈고향 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역을 하며 저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 개인용 차가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난민들의 주일예배 참석을 도울 

교통비용 및 식사봉투를 잘 감당하도록 

• 난민심사에서 탈락하고 재심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 각종 선교자료가 각 언어로 구입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 코로나로 어려움가운데 있는 난민들과 

사망한 유가족을 잘 보살피도록 

• 저희 생활비와 사역비가  때에 따라 

공급될수 있길 



• 난민선교/다민족 선교/신학교의 

난민연구소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이재영 

(불가리아)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고  [축복학교 

시즌 4] 를 은혜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빛 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4 곳의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드리고 많은 

은혜와 간증 나눔을 받고, 현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 가족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사용하던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사도 

마무리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전희승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다시 호산나 

학교와 수해, 화재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매일 분주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다 북부 지역에 선교 

거점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긴 

이동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방문하고 

현지 상황을 준비하며 돕고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호산나 학교 아이들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선교사가 되기를  

•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 마다가스카르 북부 사역을 잘 준비하여 

호산나 학교 및 선교 거점을 새롭게 세울 수 

있길 

 


